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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서는 사회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규탁씨를만났다.

이씨는 장수군 계남면에서 태어나 유년시절

부터남들을위한배려의마음을간직하며살

아왔다. 이에 이규탁씨를 만나 그간의 삶에

대해들어본다.

▲주변사람들로부터 봉사를 많이 한다는 소식을 들었
습니다. 직접 와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성장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산좋고 물맑은 장수군 계남면 장안산 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시절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니와 살
았습니다.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부친께서는 거창고등학교를 졸

업하고서도 동네 주민들을 위해 어려운 민원사항도 해
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을 나눠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모습속에서 자
연스럽게 타인을 위한 배려와 봉사의 마음을 보고 자랐
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잠깐의 직장생활을 했지만 사회적인

일을 해야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면서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인쇄업을
시작하면서 봉사일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는데 하필 인쇄업
을 하게 된 계기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주제지에서 첫 직장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일은 해본 경험은 없고 종이와 관련
된 일을 찾다보니 자연스레 인쇄업을 시작하게 됐습
니다.
인건비가 올라 현재는 인쇄업이 예전과 달리 많은 어

려움을 격고 있지만‘성실과 신용’하나만을 믿고 지금
까지 꾸준하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이 업을 하면서 하루에 6시간 이상 잠을 자

본 적이 없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정말
힘든일인데 수십년 동안 봉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
엇입니까?
앞에서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

부터 농업 봉사 단체인 4H클럽과 YMCA 활동을 했습니
다.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신 말씀 중에“이웃을 생각하

라”는 말을 자주 되새깁니다. 이웃을 생각하면서 남들
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이 고마워하고 즐거워

하는 모습에서 저 또한 마음이 흐뭇하며, 주는 마음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주로어떤봉사활동을했는지듣고싶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했

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일이 뭔
가를 생각한 끝에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
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온
고을 PMJF(300%)클럽을 창립했습니다.
이 클럽에서 재무일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전주연탄은행 소망봉사단을 통해 전북도내 저소득층

을 위해 겨울철에는 연탄을 무료로 배달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밥차 운영을 했
고, 집 고쳐주기 사업, 이불·선풍기·전기장판 모금운
동, 어르신 비행기 태워주기, 한글교실 운영 등을 꾸준
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전북사랑나눔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리더쉽

교육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지금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봉사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닌데 일부

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정치하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 비야냥 거리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에는 관심없습니다.
앞으로 여력이 다 할때까지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장은성 기자

“어렸을때어려운이웃돕고있던

아버지에게서큰영향받아

인쇄업과함께봉사일도시작

고교시절부터농업봉사활동

라이온스클럽·전주연탄은행

밥차·전북사랑나눔등활동벌여

도움필요한사람들에게도움되고파


